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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4. 6. 7.(금) 08:00 배포 2024. 6. 5.(수) 18:00

[‘로컬100 보러 로컬로’ 캠페인 6편]

올여름은 산과 바다, ‘로컬100’이 있는 동해시에서 즐기세요
- 6. 7. 유인촌 장관, 여섯 번째 ‘로컬로’ 캠페인으로 동해시 기차여행 체험
- 문체부 청년 직원, 코리아넷 명예기자단과 현장 찾아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논의
- 무릉별유천지, 무릉계곡, 도째비골스카이밸리 등 여름철 볼거리·즐길 거리 가득

  문화체육관광부(이하 문체부) 유인촌 장관은 ‘6월 여행가는 달’을 맞이해 

문체부 청년 직원, 코리아넷 명예기자단, ‘로컬100 기차여행 참가자’ 등 

40여 명과 함께 6월 7일(금), ‘로컬100 보러 로컬로(이하 로컬로)’ 여섯 번째 

캠페인으로 동해시의 ‘로컬100’인 무릉별유천지를 비롯해, 무릉계곡, 삼화사, 

도째비골스카이밸리 등을 찾아간다.

  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‘로컬100 기차여행 밀양편’에 이어 코레일(대표 

한문희)과 동해시가 함께 출시한 ‘로컬100 기차여행 동해·강릉 1박 2일’ 

프로그램을 통해 두 번째 기차여행을 떠난다. 특히 지역문화 현장에서 

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·관광·

예술·미디어·소통 등 문체부 업무 분야별 청년 직원과 필리핀, 타지키스탄, 

헝가리 국적의 코리아넷 명예기자단(3명)이 기차여행에 함께한다.

 로컬100 ‘무릉별유천지’, 한국관광 100선 ‘무릉계곡’과 ‘도째비골스카이밸리’, 

국가무형유산 수륙재로 유명한 ‘삼화사’ 등 현장 방문

 

  유인촌 장관은 우선 동해시의 ‘로컬100’인 ‘무릉별유천지’를 방문한다. 

무릉별유천지는 1968년부터 석회석을 캐내던 무릉3지구로, 지난 40여 년의 

채광을 마치고 스카이글라이더, 오프라인 루지, 알파인코스터, 롤러코스터형 

집라인 등 지형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 활동 시설과 에메랄드빛 호수 2곳을 

품은 관광 명소로 거듭났다. 쇄석장 건물 꼭대기 층에서 호수를 내려다보며 

먹는 ‘시멘트 아이스크림’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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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편 ‘무릉별유천지’는 6월 8일부터 23일까지 라벤더 축제를 개최한다. 

올해 2회째를 맞이한 라벤더 축제는 개최 기간을 기존 3일에서 16일로 대폭 

늘려 본격적으로 국내외 손님을 맞이한다. 축제 기간에 ▴라벤더를 이용해 

향주머니와 부케, 화분을 직접 만들어보는 ‘라벤더 클래스’, ▴에메랄드빛 

호수를 가까이에서 즐기는 ‘청옥호 둘레길 트래킹’과 ▴‘페달 카약’ 체험, 

▴플라이보드쇼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▴벼룩시장(플리마켓) ‘라벤더 살롱’, 

▴‘보라 콘서트’ 등을 즐길 수 있다.

  아울러 유인촌 장관은 무릉별유천지 명칭의 유래가 된 무릉계곡과 국가

무형유산인 ‘삼화사 수륙재’로 유명한 삼화사를 찾는다. ‘한국관광 100선’에 

선정된 무릉계곡은 호암소, 용추폭포, 무릉반석 등을 품고 있는 동해시 

명소로, 예로부터 선인들이 즐겨 찾던 여름철 피서지다. 무릉별유천지란 

무릉계곡 내 무릉반석 암각문에 새겨진 글귀로 ‘하늘 아래 최고 경치가 

좋은 곳으로 속세와 떨어진 유토피아’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. 

  이어 유 장관은 도째비골스카이밸리도 방문한다. 도째비골스카이밸리는 

묵호항 인근 가파른 골짜기를 관광지로 탈바꿈시킨 곳으로, 무릉계곡과 

함께 ‘한국관광 100선’에 선정됐다. 통유리 바닥을 통해 수십 미터 아래 

골짜기를 아찔하게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와, 골짜기를 넘나드는 하늘 

자전거, 3초 만에 골짜기 아래까지 도달할 수 있는 초대형 미끄럼틀은 

이곳의 대표적인 즐길 거리다. 골짜기 아래에는 바다 위를 거닐 수 있는 

해랑 전망대가 있어 푸른 동해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.

 ‘로컬100’ 기차여행 프로그램, 동해시와 강릉시 명소 중심으로 알찬 구성

  이번 기차여행은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동해·강릉을 거쳐 다시 청량리역

으로 되돌아오는 일정으로, 무릉별유천지(로컬100), 북평5일장(로컬100), 

무릉계곡, 도째비골스카이밸리, 천곡동굴 등 동해시 명소뿐 아니라, 강릉

단오제(로컬100), 안목 커피거리 등 강릉시의 볼거리도 두루 즐길 수 있도록 

구성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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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유인촌 장관은 “이번 일정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가득 찬 문체부 청년 

직원들과 함께 지역문화 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을 

발굴하고자 마련했다.”라며, “때 이른 더위에 지친 국민 여러분께 기차를 

타고 산과 바다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동해시 여행을 강력히 추천한다. 

문체부는 앞으로도 ‘로컬로’ 캠페인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국내외로 알릴 수 

있도록 힘쓰겠다.”라고 밝혔다.

※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

붙임  ‘무릉별유천지 라벤더 축제’ 포스터

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선영 (044-203-2611)

지역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허권 (044-203-26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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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붙임  ‘무릉별유천지 라벤더 축제’ 포스터


